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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retention inten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Methods: A total of 190 clinical dental hygienist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23 
and then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PASW Statistics 26.0. 
Results: Mean scores for job crafting, job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tention intention were 3.22, 3.46, 3.57 
and 3.46 respectively. Retention intention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0.299), job 
crafting (r=0.214), and job satisfaction (r=0.649).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job satisfac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retention intention, explaining 24.1% of the total variance (F=4.550, p<0.001). Conclusions: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retention inten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ere identified, with job satisfaction emerging 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 reten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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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건강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환자들은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병원의 생산성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인력 관리는 병원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치과의료기관에서 병원의 
경쟁력과 효율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력인 치위생인력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1]. 하지만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활동 
치과위생사의 수가 2018년 25,578명에서 2019년 26,918명, 2020년 27,684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이직률 또한 27.4%로 매우 높다[2]. 이
러한 의료인력의 이직은 병원과 조직에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신규인력으로 대체 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하여 의료서
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조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하는 재직 의도를 파악하고 이
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3].

재직 의도란 새로운 직업 또는 직장을 찾는 노력을 멈추거나 현 조직에 남으려는 의도를 말하며 재직을 위한 긍정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므
로 부정적인 의미인 이직의도보다 재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인력 유지에 실제적이며 효율적 접근이다[4,5]. 조직구성원들의 높은 재직 의도
는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근무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낮은 재직 의도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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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재직의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6]. 재직 의도에 관한 선
행연구[6-8]를 살펴보면 조직몰입,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만족, 긍정적 심리자본, 회복탄력성, 잡 크래프팅, 간호업무수행, 역할갈등, 소진, 직
무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이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논문은 부족하므로 이
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만족이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업무수행과정 및 수행결과에 관한 긍정적 정서상태를 말한다[9-12]. 직무만족이 높으면 주어진 업무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조직 내 충성도 및 업무성과가 높으며 이직을 감소시키고 재직 의도를 높인다[6,9-12].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13]에서도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의료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되어 
직무만족은 치위생 인력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잡 크래프팅 또한 재직 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8]. 잡 크래프팅은 전통적 직무수행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
의 욕구, 선호도와 직무특성 간의 적합도를 높여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4,15]. 잡 크래프팅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직을 혁신적으로 견인해주며 업무 시 개인의 능력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직무만족도를 높여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16]. 선행연구에서 잡 크래프팅과 재직 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잡 크래프팅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8,14-16].

긍정심리자본이란 회복력,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를 통합하는 상위개념으로 네 가지 심리적 변수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개
인의 긍정적 심리상태이다[17,18]. 긍정심리자본이 높으면 직무 소진이 감소하고, 조직몰입이 높으며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고 하였다[19,20]. 또
한 긍정심리자본은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재직 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
여야 한다[20,21].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직무만족, 잡 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의 경쟁력 증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해 치과위
생사의 재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정도를 파악하고 재직 의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재직 의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아래
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재직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재직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서울･전라･충청･경상･경기지역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를 임

의 표본추출 후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작성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으로 대상자 수를 산정한 결과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1개(재직 의도, 긍정심리
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 일반적 특성 7문항)로 산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78명이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9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최종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는 대전보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1490–20230214-HR-004)을 
받고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의 후 시행되었다.

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7문항, 재직 의도 6문항, 긍정심리자본 24문항, 잡 크래프팅 15문항, 직무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직 의도는 Cow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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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 의도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 의도의 수준은 직책(p=0.030), 근무강도(p=0.006)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직책은 ‘없다’ 보다 ‘있다’

에서, 근무강도는 ‘힘들다’보다 ‘견딜만하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개발한 도구를,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등[17]이 개발하고, Lim[1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lemp와 Vella-Brodrick[14]의 도구를 
Lim 등[15]이 검증한 한국형 잡 크래프팅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선행연구[9-12]에서 개발한 도구와 Jung[2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
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재직 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높음
을 나타내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재직 의도 0.886, 긍정심리자본 0.926, 잡 크래프팅 0.854, 직무만족도는 0.826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program (ver.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 의도의 수준은 t-검정, ANOVA, 사후검정 
Scheffé로 검증하였다. 재직 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두었다.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는 3.46점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은 3.57점, 잡 크래프팅은 3.22점, 직무만족도는 3.46점이었다<Table 1>.

Table 1. Degree of the variables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Retention intention 6 1.50 5.00 3.46±0.79 0.88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4 2.12 5.00 3.57±0.58 0.926
Job crafting 15 1.15 4.62 3.22±0.53 0.854
Job satisfaction 5 1.60 5.00 3.46±0.7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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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재직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 차이에서 유의성이 있는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검
정계수는 2.049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85-1.963, 공차 한계는 0.509-0.922로 나타났다
(F=11.003, p<0.001). 연구대상자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β=0.460, p<0.001)에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4.1%이었
다<Table 4>.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재직 의도는 긍정심리자본(r=0.299), 잡 크래프팅(r=0.214), 직무만족도(r=0.492)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긍

정심리자본과 잡 크래프팅(r=0.649), 직무만족도(r=0.510),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도(r=0.436)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2. Retention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Resilience t /F(p*)
Age (yr) ≤25 53 3.45±0.82 1.093

(0.337)26-29 62 3.36±0.75
≥30 75 3.56±0.81

Marital status Single 134 3.43±0.78 -0.929
(0.354)Married 56 3.55±0.82

Educational level College 108 3.44±0.76 0.985
(0.375)University 55 3.41±0.76

≥Graduate school 27 3.66±0.97
Career (yr) ≤3 58 3.41±0.79 0.471

(0.625)4-6 46 3.56±0.70
≥7 85 3.47±0.83

Monthly income
(KRW10,000)

≤249 71 3.40±0.84 2.145
(0.096)250-299 68 3.39±0.68

300-349 34 3.77±0.80
≥350 17 3.40±0.94

Position General hygienist 139 3.39±0.78 -2.180
(0.030)Senior hygienist 51 3.67±0.81

Work intensity Hard 45 3.27±0.89a 5.176
(0.006)Stand 92 3.40±0.72ab

Bearable 53 3.75± 0.77b

*p<0.05,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é)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rrelation of compassion
Variables Retention in ten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crafting Job satisfaction
Retention intention 1.00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299** 1.000
Job crafting 0.214** 0.649** 1.000
Job satisfaction 0.492** 0.510** 0.436**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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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재직 의도는 현재 조직에서 고용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의 결정으로 현재 직장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도로서[1],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

생사의 재직 의도에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직 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
족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재직 의도는 3.46점이었다. 재직 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Min[23]은 3.11점, Won과 Park[24]은 2.96점, Lee 
등[25]은 3.27점으로 나타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 19 시기에 연구된 결과이고 연구 대상자가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임상 속에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인[14] 긍정심리자본은 3.57점이었고, 3.52점인 
Min[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변화시켜 업무를 자신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잡 크래프팅은 
3.22점이었고, Han[26]은 3.55점을 보여서 본 연구에서 낮게 나타났다. 잡 크래프팅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사례발표회, 코칭 등을 통해서 조
직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 영향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직무만족도였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는 3.46점이었고, 선행연구를 
보면 Min[23]은 3.15점, Lee와 Kang[27]은 3.1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을 충족하는 외적인 요인은 
급여와 전문직에 대한 직위와 연관되고, 내적인 요인은 자율성과 연관되므로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과 직무에 대한 보람 및 승진 등
의 다양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2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 의도 수준은 직책이 있고, 근무강도는 ‘견딜만하다’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Yoon 등[28]은 재
직 의도가 입사 초기에는 낮고 치과위생사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높아진다고 하였고, Chun과 Park[29]은 40대 이상이고, 상근직 근무자이며,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근무하는 부서에 만족할수록 재직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연령과 임상경력이 재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고 한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28,29]에서 제시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본 연구 시점이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에 수행된 연
구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복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전문 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도
록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치과 의료기관
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제고 및 동기부여 강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재직 의도는 긍정심리자본(r=0.299), 잡 크래프팅(r=0.214), 
직무만족도(r=0.492)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Han[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찾
도록 하는 것과 직무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재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24.1%이었다. Min[23]의 연구
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9%이었다. 장기근속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에서는 현 근무장소에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업무환경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26]. Won과 Park[24]의 연
구에서는 기혼인 경우, 긍정적인 정서일수록, 감정표현의 빈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 및 심리적 행복지수가 높을 때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
가 높은 결과를 보였고 설명력은 44.7%이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
를 보였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치과의료기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23,24]와 다른 결과를 보인 본 연
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retention intention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412 0.360 3.922 <0.001
Position (General hygienist) 0.076 0.118 0.043 0.644 0.520 0.922 1.085
Work intensity (Hard) 0.134 0.134 0.072 0.997 0.320 0.769 1.301
Work intensity (Stand) 0.221 0.123 0.126 1.805 0.073 0.831 1.2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112 0.122 0.082 0.919 0.359 0.509 1.963
Job crafting -0.071 0.126 -0.048 -0.560 0.576 0.555 1.802
Job satisfaction 0.510 0.091 0.460 5.615 <0.001 0.599 1.670
R2=0.265, adj. R2=0.241, F=11.003, p<0.001, DW=2.049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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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치과
위생사의 지역별, 규모별, 근무지별 재직 의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위생
사 스스로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치과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 긍정심리자본, 잡 크래프팅,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파악하여 재직 의도 제고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임상 치과위생사 190명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재직 의도는 3.46점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은 3.57점, 잡 크래프팅은 3.22점, 직무만족도는 3.46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 의도의 수준은 직책과 근무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재직 의도는 긍정심리자본(r=0.299), 잡 크래프팅(r=0.214), 직무만족도(r=0.492)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β=0.460, p<0.001)에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4.1%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가 소속감을 가지고 치과의료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 환경개선을 통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치

과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윤리, 직업적 소명의식에 대
한 직업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직업존중감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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